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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Ⅰ. 우경  치닫는 본 치

 

  본 치가 빠  도  우경   걷고 다. 도  에   상 과 비 할 

 없  도 다. 냉 결과 사 당  몰 후 본 치  보  진보간 균  

다고 하지만, 지 처럼 우 치가들  거침없는 역사 곡과 망언 남  거듭하는 상  

찾아보  어 다. 

  본 치  우경 는 당 포에    드러난다. 지난 2012  12월 거에  

민당  압승 , 민주당  참  맛보았다. 거 여당 민당  체  480  가운  

 295  차지하 다. 에 비하여 민주당  단지 57 에 과하다. 우 당 본

신 도 54  거  민주당에 필 할 도 다. 민당과 본 신  합치  체 349

 비 만 73%에 다. 헌 개 에 필 한 2/3  320   30  가  훌

 뛰어 는다. 사민당, 공산당 등  그  재 차 미한 당에 과하다.

  본   본  아니다. 랫동안  헌 개  주 에도 하고 우경 , 보 , 개

헌, 집단   등  그  치  주 에 지나지 않았다. 주  주  끝나는 경우

가 많았다. 본  우  치가들  내 리  동하거나, 한 나  비난하는 

 에 다. 한  체계  한 미  비  없었다. 냉 후 가 향

 상실한 본 들  안감  해 하는 고함지 에 과했다.

  1990  거 경 가 하  신감  상실하  시 했  , 누 채 비  계

고 에 달하여 가신뢰도가 하 하고 2005 에는  계2  경 에 본  

났  , 변질  산 식 과 한에 납치  본   내 안  아 갈 

, 3.11 동 본 지진  통하여 들 들  한꺼 에  나  , 카쿠열도  독

도 쟁  민 상 간 감 립  치달았  , 역사 곡과 주  망언  그런 

안과 함, 만과 트  산시 는 치  주 들에 지나지 않았다.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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Ⅱ. 평 헌  개 에 집 하는 아

 

  그러나, 지  다 다. 7월  참 원 거에  민당  압승할 경우, 아 상  

개헌주  실미  게 다. 65%에 는 내각지지 과 참 원 승리 가능   

뒷 침하고 다. 엔 책, 규 , 략  합  아 믹 는 한 경 과

 보여주고 다. 닛케  평균주가가 15,000  복하 고 주   동월 매량도 

비 4,300억 엔  가하 다. 동시에, 안  강 동원 사실  하고, 후  

담  야마 담  변경하 는 우 치가들  망언  공공연하게 돌아다니고 다. 과

연 본  가 가 심할 도 다.

  아  상  본 내 많  우  치가  핵심 었다. “침략  는 나 마다 

다 다,” “야 쿠니신사  알링 지가 다  것  냐”는 변  지 지 행  볼  

새삼 럽지도 않다. 본  1951  샌프 시 코 약에  도쿄재  결과  하 다. 

침략  하고 겨우 사  복귀할  었다.   아니 고 하  거짓말

에 과하다. 

  야마 상  처럼  가지고 다  가에 들어가  그것  침략  것 다. 

천만  아시아  살상시   강  신 사립 시  야 쿠니  남

쟁 내  생 가 든, 개 택  해 체 사  10%도 안 는 알링  립

지  어떻게 비 할 것 가. A   할아 지  신 우 치가  언 는 것 

에 해 할  없다. 

  2007  본  하여 곡  내 리  주 시 는 아 상   

달 었다. 가  한 심사는 헌 개  집 고 다. 헌  개 하여  

 변경하고, 나 독 처럼 미 과 계 어 나 공동  개할  는 

집단   하고, 한 핵 지  공격할  는, “ 쟁할  는 본”  

개 하 는 것 다. 본  평 헌  9 는 쟁  해결 단    포 한

다고 규 하고 다. 헌  개  본  사 강, 해 병,  나아가 핵 도 

가능해진다.

Ⅲ. 아 가 참 원 거에  압승  리는 

  본 평 헌  96 에 , 원과 참 원 내 재  2/3 상 찬  얻고 민

 통과해야 개  가능하다. 아 상  경 헌   허들  1/2  낮 어  연 헌

 만들고  하고 다. 민당, 본 신 는 개헌에 찬 한다. , 민주당과 공 당

 하고 다. 헌 차가 아닌 개 할 내   다루어야 한다고 주 한다. 만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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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 하 도, 침략 과 평  신  지하거나, 경 과  등  항  가

하 고 하고 다.       

  아 상  개헌 도는 헌 상 사리 달   없다. 원에  압도  다  

차지하는 민당도 참 원  민주당보다  야당 다. 단, 참 원에  압승하여 다

 보하여야 한다. 본 거에는  11개  당  난립하고 다. 지역 에  1

 하는 거 는 승 독식  가 다.  거연립  가피하다. 본

신 나 공 당과 거연합  강 하는 다. 

  동시에, 같  우  지지 가 겹치는 본 신  차별  시켜야 한다. 그 야 거

에    다. 본 신 는 욱 필사 다. 원 54  3당  본 신

는 참 원  단 3 에 과하다. 참 원 거에  약진하지 않  당  재감마  

사 진다. 보  결집시 고  시하  신타  공동 , 하시  도루 사카시 , 

당한 니시  신고 원 지 망언  슴지 않  다.

  개헌  해 는 참 원 242  가운  160  상  보해야 한다. 새  하는 121

 가운  80  상  얻  가능하지만 실  가능하다. 그 다   50  

상  득할 경우, 본 신 ,  당과 개헌 가 가능해진다. 침략  하는 망언

 보  결집하고, 아 믹  경  시 는 것만 는 하다.  하나

 필승 략  필 하다. 한카드가  그것 다.  야 쿠니, 망언  

본  한 과 과 갈등  골  어 다. 통  내리 아 본 만 살겠다는 아

믹 는 아시아 각  경  하고 다. 당 간 한 , 계  복하  어

다. 

  주변 과  갈등  어지  본 는 고립  것 다. 워싱 에  열린 미 상 담에

 “ 본  돌아 다(Japan is back)”고 강 하 지만, 미  민주당  심  건드리는 침

략  언과 역겨운 안  강 동원 거  언  여  비난  사고 다.  

고립과 폐색상태  어날 탈  찾게 다. 한에 남아 는 본  납치  귀 시

거나, 한과  상  염 에 고  진하는 것 다.

  2002 , 2004   차   본  납치  귀 시켜 어진  단 에 만

했  고 미 상  아  다. 비 리에  가 지마 특별

보  평양에 보냈다. 그는 평양에 3 4  는 동안 한 2  남  만

나  납치 에 한 견 , 후보상과 상 지 포 하는 한  나

눈 것  알 다. 

  한  근  한 도 신뢰프  개시  개 공단 폐쇄 등  강경 , 한미사

 사에 한 미 과 엔연합   비난과 재 강 , 시진핑 후 욱 과 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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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 원해지  열 에 빠진 한  한미  공  리는   보고, 

지마  사실  열   공개하 다

  

Ⅳ. 본  카드 망

  본   카드는 공할 . 우  한 과 미   만만치 않다. 사 통고도 

없   공  트린 것 다. 갓 한 근  한 도 신뢰프

에도  상처  주고 다. 미   앞 나가는 본에 압  가하고 다. 아

에 한 미  신도 차 아지고 다. 

  한  사리  블에 마주해  것 가. 그리고 상 담,  나아가 상

지 갈 것 가. 그것  하  어 울 것 다. 납치  처 한  실  맛본 

한 다. 본  민  납치사실  직  한 한과  원  ‘악  

’  몰아 쳤다. 본  신  에 달했고, 치 하  어 울 도 다. 본과 

 뀌   과거사  피해  한  돌연 가해  몰 다. 에  

 한  신 할 것 다. 

  아  개헌 략, 한 나 과  계 개 ,  과 그 향  7월 21  

본  참 원 거에 게 우 다. 거결과  귀 가 주 는 다. 한  어찌

할 것 가. ,  강경  견지해  근  택지가 마 하지 않다. 당

간 한 도 신뢰  그  진하는 것 말고  없다. 그러나 신뢰는 상   

실  과가 어야 한다. 도 과도 없다  실미  상실하게 다.  

신뢰가 아닌 신만 가 다. 만간 신뢰  략 그 체  재검 해야 할지도 다.

(2013/05/23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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